
1급 발암물질

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

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실태에 따

르면, 10명의 노동자 혈액에서 1급 발암물질

인 다이옥신이 평균 1.455ppt 검출됐다. 이 물

질은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(2378-테트

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)의 주요 성분으

로, 노동자들의 다이옥신 혈중 농도는 베트남

전 참전 군인보다 2~3배나 많게 나타났다. 소각

장 내부 상층부의 표준공기도 1㎥당 0.989pg(피

코그램)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. 이는 환경

부 기준치를 65% 초과하는 수치다. 또 다른  

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세계보건기구 기준

치의 44배나 검출됐다.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

과를 소각장 밖으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엄격한 

기준과 달리 내부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는 까닭

으로 지적하고 있다. 

자원회수시설 노동자 혈중 다이옥신

베트남전 군인의 3배

자원회수시설 노동자 혈중 다이옥신 검출량

<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쓰레기 소각장 2곳(마포구·양천구 자원회수시설) 노동자 10명>

2, 3, 7, 8-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

노동자 혈중 다이옥신 농도  

평균 1.455 PPT (part per trillion) 베트남전 군인

3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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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재해

고용노동부 분류상 환경기초시설은 위생시설에 

포함된다. 최근 5년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

서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, 재해자 6,336명 가운

데 사망자는 151명에 달한다. 화재, 끼임, 절단 등 

수많은 안전사고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고 

있지만,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

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드문 상황이

다. 업무상 질병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

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도 적다. 1급 발암물질로 

알려진 다이옥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

측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, 노동자들의 건

강영향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

위해성을 규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. 

화재위험

환경기초시설은 구조적으로 화재 사고에 취약할 

수밖에 없다. 대량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

자연 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. 소방청 집계 기

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생시설에서 일어난 

화재는 678건에 달했다. 이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

251건, 폐기물재활용시설은 298건이었다. 소방

청에 접수되지 않은 화재를 감안한다면, 실제 더 

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. 그런데도 많은 자

치단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를 추진 중이

다. 현재 441개 소각장 중 지하화 시설은 하남시

뿐이지만,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신

설되는 소각장의 지하화를 고려하는 중이다. 이

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매우 크다. 유해물질뿐 

아니라, 화재위험까지도 노동자에게 떠안긴다는 

이야기다. 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(단위:건)

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

재해자수

사고 1003 1102 1096 1161 1097

질병 130 183 177 207 180

계 1133 1285 1273 1368 1277

사망자수

사고 23 17 15 19 23

질병 9 11 9 14 11

계 32 28 24 33 34

<출처 :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 기준.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, 분뇨수거 및 처리업 등)>

환경기초시설 화재 발생량(단위:건)

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

위생시설 118 136 142 142 140

폐기물처리시설 50 46 56 52 47

폐기물재활용시설 44 60 58 69 67

양수장·정수장 3 7 7 5 6

분뇨시설 13 10 4 5 13

<출처 : 소방청, 위생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폐기물재활용시설, 양수장, 정수장, 분뇨시설, 화장장, 기타위생시설 등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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